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뿌리 깊은 신앙과 연출

성경 본문 : 요한복음 14장 1~10절

<전초 말씀>

선생님도 더 노력하고 행했기 때문에 깊이 뿌리박힌 나무가 되었습니다. 

연출은 화장이다. 단장이다.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다. 잘 만드는 것이

다. 더 단장하고 꾸미면 더 멋있게 만들어집니다. 뿌리가 크고 깊은 하늘 

신부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의 말씀 연출을 받아야 되

겠습니다. 타고난 재능을 더 귀히 쓰라고 말씀해주실 것입니다.

<말씀 시작>

오늘 말씀의 전체 윤곽을 잡는 잠언을 하나 말하자면 너희들 부지런하라

고 해서 선생을 통해서 뿌리 큰 놀란 것을 발견하지 않았냐. 그렇게 보면

서도 은은하게 봤는데 흙으로 덮어버리자 했는데 그랬으면 끝났어요. 하나

님 또 뛰어 내려 왔을 거예요. 넘어지지 않고 반만 드러낸 것은 작품을 드

러내기 위한 것이었어요. 밑에 뿌리가 3개가 깊이 박혀 있는데 그것으로

는 버티기 힘들어요. 그래서 우리가 꼭 잡아줘야 됩니다. 또 보면서 우리 

모습과 같다 생각했을 것입니다. 이것을 보고 이제 연출해줘야 합니다. 부

지런하게 돌아다니는 선생이 머리가 되어서 가서 발견하고 연출을 해줬습

니다. 자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. 너희를 발견했으니 가꾸고 고치고 찌꺼

분한 것을 없애라.

뿌리 깊은 신앙이다. 거목이다. 걸작이다. 그러면 연출을 잘 해야 돼요.

모든 것에 있어서 길이 생명입니다.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. 그래야 

볼 수가 있죠. 어느 좋은 것도 길이 있어야 가죠. 주가 길이다. 그를 따라

가면 길이다. 험하더라도 다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.

진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면 심판받습니다. 진리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



다.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는 몰라요. 진리가 아니고서는 영원한 세계를 갈 

수가 없습니다. 주가 생명이다.

선생이라고 어릴 때부터 그냥 잘한 것이 아니에요. 어릴 때는 잘하는 것이 

하나도 없었어요. 다 연구하고 노력해서 잘하게 된 거예요.

뿌리는 생각, 정신, 실천, 이해입니다. 뿌리 깊은 자가 되고 뿌리 걸작이 

되어라.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고 연출을 잘해야 합니다. 하늘로도 땅으로

도 귀히 대함 받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겠습니다.

어서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견한 자는 어서 연출을 해야겠습니다. 더 

돋보이게 연출을 잘 해야 합니다.

걸작 신앙은 하나님도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대해주십니다. 귀한 것을 깨

닫지 못하면 죽어요. 깨닫지 못해서 죽입니다. 절대 자기 귀한 것을 알아

야 돼요.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다.

예수님도 뿌리가 크고 깊은 나무입니다. 2천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

신앙의 나무를 심은 거예요.

말씀의 뿌리가 깊으면 어려도 안 넘어집니다. 신앙의 뿌리가 아주 깊어야 

돼요. 뿌리 깊은 신앙이에요. 뿌리 깊은 신앙이 되어야 해요.

하나라도 특별하게 잘하면 돼요. 다른 거 다 못하고 운동만 잘해도 금메달 

땄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.

10년 전, 20년 전이랑 같으면 안 돼요. 웅장하게 커야 돼요. 어떤 자가 

영적이냐. 생각이 강한 자, 정신이 강한 자가 영적인 자입니다. 뿌리가 깊

다는 것은 영적인 터전이 강하다는 거예요. 영적인 터전이 강한 자가 섭리

의 거목이 됩니다.

타고난 것이 있으니 자꾸 만들라는 거예요. 부지런히 만들라는 거예요. 없



다고만 하지 말고 만들라는 거예요.

안 만들면 게으른 자에요. 부지런히 만들어라. 없는 것도 만들고 있는 것

은 관리하자.

하나님이 1차 창조해놓은 것 가지고는 만족이 없다. 자기가 또 만들어야 

만족이 생겨요. 만들어놓으면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. 하나

님이 1차로 창조한 것, 부모가 1차로 창조한 것만으로는 만족이 없다는 

거예요.

자기를 개성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로 만들어라. 그래야 만들어진다. 최고

로 잘할 것이라 마음먹고 살아야 돼요. 놀지 말고 부지런히 만들어요.

자기를 보기만 바라지 말고 만들어라. 뿌리솔은 섭리의 표상이고 나의 표

상이고 성령 상징입니다. 새 시대도 휴거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도 주도 

귀하게 여겨라. 온전하게 만들기다. 하나님, 성령님, 주를 섬기려면 부지

런해야한다. 하나님은 새 시대가 마치 지구 돌리듯이 돌리는데 안 타는 자

는 모릅니다. 지구를 뒤로 돌릴 수 없듯이 과거에 못한 것을 다시 돌릴 수 

없습니다. 부지런히 행한다면 앞에 올 기회를 잡을 거예요.

행하는 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. 이 기회는 행복한 때입니다. 이 기회를 

놓치지 말아야 돼요. 특히 말씀을 불같이 뜨겁게 받고 불같이 행해야 합니

다. 성령과 같이 행해야 합니다. 희귀종 솔 같이 수형이 좋던지 나무가 좋

던지 덩치가 좋던지 뿌리가 좋던지 하나는 해야 합니다. 하나만 있으면 알

아줍니다. 알아주고 나면 다른 것도 알아줍니다.


